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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경쟁력은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아무리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연구라고 하더라도 

사회적 책임과 성실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연구 결과는 공익(公益)을 해치기도 합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보편화로 연구자와 연구 성과물에 대한 감시와 보안이 매우 

강화되어 연구 환경이 그리 녹록하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세계 각국은 연구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연구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연구자 스스로 

연구윤리를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 이후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고, 국제적 수준의 연구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고,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되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가 확충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고 있는“연구윤리 지침 구체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대학 등 모든 연구기관의 

업무 담당자분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셔서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고견은 대한민국 연구 진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사회 : 곽동철 (청주대학교, 공동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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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국민의례

축   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발표

휴   식

지정 토론(1)
김태황 (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병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창섭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교수), 김병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준법윤리·평가지원팀장)

지정 토론(2)
서이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김기태 (세명대학교, 디지털콘텐츠창작학과 교수), 
김수영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유상근 (서강대학교, 전 연구윤리업무 담당)

종합 토론

마무리 말씀 및 폐회

Time Program

참석자 전원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실 학술장학지원관), 이상엽 (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장)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연구책임자)

사회 : 정진근 (강원대학교, 공동연구자)

이인재 (서울교육대학교, 연구책임자)


